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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지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후반기 레이

스 초입부터 다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인다.

KIA는 9일부터 재개되는 프로야구 가을야

구의 운명을 가를 후반기 일정에 본격 돌입한

다.

48승33패2무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KIA는

3.5경기차로 추격 중인 2위 LG와 이번주 잠실

에서 1위 싸움을 가늠할 중요한 3연전을 치른

다.

호성적을 거둘 경우 KIA는 선두자리를 더

욱공고히다질수있게되는반면,연패시에는

사정권인 승차가 더욱 좁혀져 쫓기는 신세가

될수있다.

이번 시즌 상대전적에서 6승3패로 앞선KI

A는최대무기인화력을앞세워LG마운드를

두들겨승차를벌릴참이다.

KIA가 믿는 것은 역시 마운드보다는 10개

구단최강을자랑하는타격이다.

나성범과최형우,소크라테스,김도영이버

티고 있는 타선은 상븡하위 구분없이 고른 응

집력을갖춰리그최강이라는평가를받고있

다.

특히KIA타선은올시즌LG마운드를상대

로매경기최소10안타이상을기록할만큼매

우강하다.질땐지더라도방망이가조용할날

이없었다.

마운드에선 원투펀치 양현종과 네일이 LG

의예봉을무디게할태세고,부상에서빠진정

해영을 대신해 전상현과 최지민이 뒷문을 단

단히걸어잠글계획이다.

주말에는홈으로장소를옮겨5위SSG와맞

대결을펼친다.

올시즌SSG에게는3승6패로다소열세다. 9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 후반 뼈아픈 실책과 불

펜 난조로 패한 경기가 5게임이나 된다.

이번 3연전도 추신수-최정-한유섬으로 이

어지는SSG의강타선을KIA불펜진이얼마

나 잘 틀어막느냐가 승부의 중요한 키가 될

수있다.

KIA는 2승만 보태면 10개 구단 중 가장 먼

저 50승고지에오른다.

시즌50승선착은‘가을야구’의바로미터다.

역대프로야구에서전후기리그로진행된1

982-1988시즌과 양대 리그로 열린 1999-2000시

즌을 제외하면 시즌 50승을 선착한 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33차례 중 24번으로 72.7%나

된다.

한국시리즈우승확률도33차례중20번으로

60.6%에이른다.

KIA가 마지막으로 시즌 50승에 선착한 것

은 지난 2017년으로 그해 정규시즌 우승과 한

국시리즈패권을가져갔다.

2024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KIA가 후반기

스타트를 산뜻하게 잘 끊고, 순항을이어나갈

지귀추가주목된다. /주홍철기자

LG는强하다,KIA는더强하다

김도영 나성범 최형우 <KIA타이거즈제공>

●프로야구팀별순위 (8일현재)

뱛KIA,후반기첫판부터빅매치

뱛뱞막강화력무장연승행진탄력

뱞뱛승차벌리고선두굳히기호기

뱛븮가을야구븯바로미터50승븮-2븯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IA 48 33 2 0.593 0

2 LG 46 38 2 0.548 3.5

3 두산 46 39 2 0.541 4

4 삼성 44 39 2 0.530 5

5 SSG 41 42 1 0.494 8

6 NC 40 41 2 0.494 8

7 kt 38 45 2 0.458 11

8 롯데 35 42 3 0.455 11

9 한화 36 44 2 0.450 11.5

10 키움 35 46 0 0.432 13

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 소속 정

지송(26세, 삼호개발)이 대한민국

장애인육상최초패럴핌픽투척종

목에출전한다.

정지송은 다음달 28일부터 열리

는 파리패럴림픽 투포환던지기(F

41)에서메달에도전한다.

정지송은 2017년 풍암고 3학년

재학시절 지적농구로 장애인체육

을 시작해 2년 뒤 장애인육상으로

전환, 2020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신

인선수에 발탁됐다.

2022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항저

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4위를

기록했고, 올해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파리 패럴림픽에서 메달 사

냥에나선다.

목표 순위는 5위지만 입상권과

최고 기록이 30㎝에 불과한 만큼

최상의컨디션으로경기력을끌어

올려 목표 그 이상의 도전에 나선

다는각오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육상전

문체육지도자인 이상준 감독, 박

영식 코치의 장기적 안목과 전략

으로 정지송의 패럴림픽 출전을

지원했다.

이 감독과 박 코치는 체격이 다

부지고, 힘이 좋은 정지송을 장애

인육상으로종목을변경시키고대

한장애인육상연맹과 꾸준한 소통

을 통해 국제대회에 출전 시켜 경

험을 쌓게하는 등 장기적 프로젝

트를진행했다.

이에정지송은2022항저우장애

인아시안게임에서 4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열린 2024 파리 그

랑프리 장애인육상대회에서 11.07

m로 개인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깜

짝 은메달을 획득해 패럴림픽 메

달 전망을 밝게 했다.

정지송은 “항상 곁에서 진심어

린 조언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상

준 감독님, 박영식 코치님께 감사

드린다”며 “나와장애인육상의꿈

을 담은 투포환을 파리에서 후회

없이 던지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

혔다. 한편, 한국 장애인육상은 이

번 파리패럴림픽에 국가쿼터 3장

을획득했다.

이 쿼터로 정지송을 비롯해 경

북장애인체육회유병훈(휠체어레

이싱T53)과전북장애인체육회김

민재(트랙 100m, 200m F36)가 함

께파리에서힘찬도전을펼친다.

/박희중기자

뷺꿈향한도전,후회없이던지겠다뷻

한국장애인육상투척종목최초파리패럴림픽에출전하는정지송

<광주시장애인체육회제공>

광주장애인육상정지송,한국장애인육상투척종목최초패럴림픽출전

해남군청 펜싱팀이 제53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단

체전우승을차지했다.

해남군청은지난7일충북제천체육

관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에페 단체전

결승전에서강호부산시청을40대36으

로꺾고정상에올랐다.

해남군청은 2019년 2월 전국남녀종

목별오픈선수권대회와 9월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 2관왕 이후 5년

여 만에 빛나는 우승컵을 들어올렸

다.

전국 최강을 확인한 해남군청은 올

해 개최된 3차례 대회에서 모두 3위에

그친 아쉬움도 말끔히 털어내며 오는

10월전국체전에서 ‘금빛찌르기’를예

고했다.

권오민, 구영모, 황태현, 김승재가

팀을이룬해남군청은8강전에서국군

체육부대를만나39대30으로승리하며

지난 제62회 종별선수권에서의 패배

를시원하게되갚았고,준결승에서경

남도체육회(45대42승)를꺾고결승에

진출했다. /박희중기자

해남군청펜싱,5년만에우승신고

제53회회장배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남자일반부에페단체전우승을차지한해남군청

선수단. <전남도체육회제공>

회장배전국남녀종별대회,에페단체전우승합작

박종엽 전남탁구협회 전무이사(61)

가파리올림픽탁구종목심판으로선

정됐다.

전남도체육회는 8일 “박종엽 전남

탁구협회 전무이사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국내 유일 탁구 종목 심판을 맡는다”

고밝혔다.

담양 창평초-담양여중-경신여고에

서 탁구선수로 활동했던 박종엽 전무

이사는2010년 6월국제심판자격을취

득했다.

박이사는세심한판정과공정한운

영에 탁월한 능력을 선보이며 2013년

제25회 러시아 카잔 하계 유니버시아

드대회남자단체전결승전주심을비

롯해 14년동안 전세계에서 열린 20여

개대회국제심판으로활동했다.

특히 박 이사는 심판으로서 갖춰야

할 절대 필수요소인 코트내에서의 뛰

어난 판단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

졌다.

박이사는“파리올림픽에심판으로

참가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공

정한경기운영을통해한국탁구의위

상을 드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박종엽전남탁구협회전무이사
탁구심판으로파리올림픽참가

파리올림픽에 탁구심판으로참가하는박종엽

전남탁구협회전무이사.

<전남도체육회제공>

NH농협은행 스포츠단 소속 소프트

테니스팀이 빛고을 소프트테니스 꿈

나무 선수들에게 값진 추억을 선물했

다.

광주시체육회는 8일 “NH농협은행

스포츠단 소속 소프트테니스팀이 신

광중체육관에서각화초,문화초,상무

초,금호중,신광중등 5개교 59명의꿈

나무선수를대상으로그룹레슨및시

범경기를 진행하고 훈련·경기 용품을

전달후사인회를가졌다”고밝혔다.

이번 재능기부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문혜경 등 7명이

참가해 꿈나무 선수들과 뜻깊은 시간

을함께했다. (사진)

농협은행 소프트테니스팀은 1959년

에 창단해 60여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대표선수 4명을 보유한

국내 최정상의 팀이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문혜경이 개인전 금메달

과혼합복식동메달,이민선과임진아

가단체전에서동메달을획득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꿈나무

선수들을 위해 스포츠 재능기부 행사

를 개최해 준 장한섭 NH농협은행 스

포츠단 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앞으로도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소프

트테니스협회, NH농협은행 스포츠단

이 서로 협력해 소프트테니스 유망주

발굴과 저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

자”고말했다. /박희중기자

NH농협은행소프트테니스팀
빛고을꿈나무재능기부훈훈

광주시체육회감사패전달

CMYK


